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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제조기업 24년 1분기 ‘침체’ 전망,
경제 성장률 2.1% 미만 예상… ‘성장 둔화’ 현실 직시

- 안산 제조업 7개 업종 2024년 기업경기 ‘침체‘ 전망

- BSI 기준치(100) 하회… 내수·수출 동반 부진 전망

- 응답 기업의 약 65% “2024년 매출액·수출액 감소” 및 “투자계획 축소“ 전망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이하 안산상의)는 17일 안산지역 소재 제조기업 136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72.1’ (전국 82.7, 

경기 77.1)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종합)

세부 업종별로는 석유화학(89)이 부진을 전망했으며 철강금속(72), 전기전자(72), 섬유의복(70), 

비금속(67), 기계설비(64), 목재종이(60), 운송장비(20)는 모두 침체를 전망했다.

연초에 세운 영업이익 달성 수준은 ‘10% 이상 미달’이 48.5%로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미달을 예상한 

이유로는 ▲내수 부진(49%), ▲수출 부진(19.6%), ▲원자재 가격(14.7%) 등이 있었다. (복수응답)



투자실적 달성 수준 또한 ‘10% 이상 미달’이 32.4%로 가장 많았고, 미달을 예상한 이유로는 ▲

사업계획 축소/지연(36.1%), ▲생산 부진(22.9%), ▲고금리 부담(20.5%) 등이 있었다. (복수응답)

기업들이 예상한 2024년 매출액(총 판매) 전망은 ‘매출액 감소(65.7%)’, ‘전년 수준 유지(19.1%)’, 

‘매출액 증가(15.4%)‘로 나타났으며, 수출액(해외 판매)의 경우 ’수출액 감소(66.1%)’, ‘전년 수준 유지

(22.1%)’, ‘수출액 증가(11.7%)’ 순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투자계획 전망은 ‘투자계획 감소

(64.7%)‘, ’전년 수준 유지(24.3%)‘, ’투자계획 증가(11%)‘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2024년 경영전략 방향은 ’안정 전략‘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성장 전략(28.7%)‘, 

’축소화 전략(11.8%)‘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가장 위협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고유가 및 원자재가(24.3%),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21.7%), ▲인력

수급 및 노사갈등(12.5%), ▲수출부진 장기화(11.4%), ▲고환율 등 외환리스크(9.6%), ▲원부자재 

조달애로(9.2%), ▲전쟁 등 돌발이슈(7%), ▲기타(4%) 순으로 집계됐다. (복수응답)

기업들이 예상한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응답 업체의 87.5%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2.1%~2.4%)보다 낮을 것이라 답했으며, 그 중 8.1%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전망했다. 경제 회복 

예상 시기로는 응답기업의 41.7%가 ’2026년 이후‘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내년 하반기

(41.2%)‘, ’2025년부터(3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는 ▲물가관리 및 금리정상화(38.2%), ▲기업

부담규제 완화(18.4%), ▲수출경쟁력 강화(13.2%), ▲노동시장 개혁(11.8%), ▲미중갈등 등 대외

위험관리(11%) 등이 있었다. (복수응답) 

안산상의 관계자는 “안산지역 제조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한 것은, 

글로벌 경제의 경기둔화와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 자금조달 부담, 인력수급과 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물가

관리 및 금리정상화, 기업부담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 <붙임> 『2024년 1/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보고서』 1부.  끝.


